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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대로]
지옥과 천국 사이를 가르는 담장이 있었다. 어느 날 아

침 순찰을 돌던 천사가 담장에 구멍이 생긴 것을 발견

하고 마귀에게 따졌다. 

“아니 당신들이 죄인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이렇

게 구멍이 생겼잖아. 이 구멍 어떻게 할 거야?” 

마귀가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. 

“아니, 우리 쪽에서 구멍을 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?”

천사가 약이 올라 말했다.

“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? 

당연히 지옥에서 넘어오려고 구멍을 낸 거지. 그러니 이 

구멍 당신들이 책임져.” 

“우린 절대 못 해.” 

“좋아, 정 못하겠으면 반반씩 부담하자.”

“우리는 한 푼도 낼 수 없어.” 

막무가내로 우기는 마귀의 행태에 화가 난 천사가 소

리쳤다.

“좋아, 그럼 법대로 하자.” 

그러자 마귀가 웃으면서 대답했다.

“그래, 법대로 해. 변호사, 판검사, 정치인 모두 이쪽에 

있으니 겁날 거 하나도 없어.” 

[어떤 병]
한 여자가 며칠을 망설이다 병원에 갔다. 

진찰실에 들어간 여자가 의사에게 아주 고민스러운 

유머

듯이 주저주저하며 말했다.

“의사선생님, 저에게는 참 이상한 병이 있어요...... 여자

로서 이런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..... 사실은...... 방귀가 너

무 자주 나와요.”

여자는 부끄럽다는 듯이 얼굴을 붉혔다.

“그런데 너무 너무 이상한 건, 제 방귀는 아무 소리도 

나지 않고 또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아요. 선생님은 모르

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 진찰실에 들어온 이후로도 벌

써 이삼십 번은 뀌었을 거예요.”

의사는 묵묵히 듣고 있다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.

“다 이해합니다. 일단은 제가 약을 지어드릴 테니 이 

약을 먹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.”

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을 다시 찾은 여자는 의

사를 보자마자 버럭 소리를 질렀다.

“아니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약을 어떻게 지어 주셨

길래 병이 낫기는 커녕 이젠 제 방귀에서 심한 냄새까

지 난다구요!!”

여자의 말을 잠자코 듣던 의사가 말했다.

“자 이제 코는 제대로 고쳤으니 이번엔 귀를 고쳐봅

시다.......”

[남자의 3가지 꿈]
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생겨지는 것

아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

부인이 의심하는 것처럼 여자가 많은 것

[남녀평등]
어느 정승댁 며느리가 부처님과 하느님을 찾아가서 당

당하게 독대를 청하고 남녀 평등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

했다. 내용인즉 이런 것이었다!

‘인간이 아기를 만들 때 남녀가 합작하여 만들었는데 

왜 여자만 산통을 겪어야 하나? 하느님, 부처님은 고통

분담의 평등주의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! 이 요구가 받아

들여지지 않을 땐 온 세상 여성을 모두 불러모아 유모차 

끌고 촛불시위를 하겠다.’

촛불시위 소리에 겁을 먹은 하느님과 부처님은 정승 며

느리의 요구를 들어줬다.

이후 온 세상 모든 남자들은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겪

는 고통을 똑같이 당해야 했다.

그러던 어느 날 최 정승의 며느리가 만삭의 배를 양손

으로 싸 안고“아이고! 나 죽네!”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

르며 방바닥을 나뒹굴고 있을 때, 이와 동시에 정승댁 

하인놈 마당쇠가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내던지고“아

이고 나 죽네!”고래고래 소리 지르며, 마당 한가운데서 

나뒹굴고 있었다.

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박 첨지 며느리가 아기를 낳

을 땐 건넛마을 송 서방이 뒹굴었고, 훈장님 마누라가 

아기를 낳던 날엔 절간에서 염불하던 스님이 뒹굴었다.

사태가 이쯤 돌아가자 집에서 쫓겨난 여인들이 부처님, 

하느님께 찾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.

“남녀평등 필요 없다! 원상 복귀하라! 원상 복귀 안 하

면 촛불시위 각오하라!”


